
EPA 환경집행 “부시정부에 불리”
미국기업 자기노출 2002년 150% 증가 … 사법위약금 45%이상 감소  

미국의 민주당 및 환경단체는 EPA의 환경집행프로그램이 부시 행정부에 불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EPA는 이를 항변했다.

EPA는 2002년 회계연도 9월30일 동안 1만7668곳의 산업부지를 조사했는데 2001년보다 108곳이 늘어났다. 

EPA는 2001년 기업들에게 대청소 재고정리 및 신기술에 대한 비용으로 40억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는

데 클린턴 행정부 산하에서 최대를 나타냈다. 

벌금은 전형적으로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을시 법원명령을 통해 부과된다. 기업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2001년 44억달러로 1999년의 34억달러, 2000년의 16억달러보다 증가해 프로그램 집행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부시 정부는 지휘통제적인 규제에 맞선 대응방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기업들의 자기노출은 2002년 103-500건으로 1998년 이후 150% 증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클린턴 정부시절의 조사건수가 1999년 2만1847건, 2000년 2만417건으로 2002년보다 더 

많았고 2002년 부과된 민사․형사상의 벌금이 과거보다 감소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집행강도가 약화된 것으

로 보고 있다.

미국 화학기업들의 환경집행벌금 및 조사건수(1999-2002)

                                     (단위: 100만달러)

구  분 1999 2000 2001 2002

민사상 벌금 141.2 54.9 101.7 55.6

행정적 벌금 25.5 29.3 23.8 25.8

형사상 벌금 61.6 122.0 94.7 62.3

적발 건수 471.0 477.0 482.0 674.0

기업의 자기노출 건수 260.0 429.0 397.0 500.0

플랜트 노출 건수 990.0 2,190.0 1,095.0 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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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에 따른 사법 위약금 또한 2001-02 회계연도 동안 45% 이상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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